
현대오일, 가짜석유 포상금 500만원
석유관리원 20만원의 25배로 확대 … 계열 주유소 가짜 뿌리뽑기 위해

현대오일뱅크가 가짜석유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내걸고 가짜석유 퇴치에 적극 나서 주목된다.

현대오일뱅크는 전국 2400개 계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신고제>를 도입해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월24일 발

표했다.

계열 주유소 업주나 주유원, 고객 등이 가짜석유를 신고해 한국석

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 판명을 받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한

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포상금은 20만원이다.

가짜석유로 판명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

고, 현대오일뱅크 상표(폴사인)도 철거하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신고제 안내문을 전국 계열 주유소 운영자에게

발송했다.

현대오일뱅크의 자영 주유소는 국내 정유4사 가운데 가짜석유 적

발건수가 가장 적지만 처음으로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다.

정유4사와 주유소 운영자, 소비자 모두가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취지

로, 품질점검팀 활동도 더욱 강화하는 등 주유소 품질 관리를 엄격

히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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